
별자리 관찰 프로그램 시나리오(학생)

1. 기획목적

  ○ 각 계절마다의 별자리들을 학생들이 직접 관찰해봄으로써 체험교육의 

효과와 흥미를 고조시키고, 별자리와 관련된 옛이야기, 신화 등을 알아볼 수 

있는 시나리오입니다.

2.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

  ○ 대상자 : 가족 단위, 학생(25~40명) 

  ○ 대상지 : 충북 보은군 사내리 야영장 일원(충혼탑)

  ○ 준비물 : 손전등

  ○ 계절 : 봄, 여름, 가을

  ○ 소요시간 : 약 1시간

  ○ 탐방로 길이 : 계절마다 관측장소가 변경됨.

     

3. 프로그램 시나리오

1) 여름, 가을철 별자리

  안녕하세요? 

  (날씨, 사는 곳 등을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학생들의 분위기를 파악한다.)

  저는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OOO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

  (1) 별을 관찰하기 전에

별이 반짝이는 이유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별빛이 더 많은 산란을 하기 때문에

  (2) 백조자리

여러분 바로 위에 커다란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는 별들이 보이나요? 바로 저 별

들이 백조자리입니다. 

백조 자리는 그리스, 로마신화의 최고 신 “제우스”가 변신한 모습입니다. 바람기가 

심한 제우스는 인간세계의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유혹하

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질투가 심한 아내 헤라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제우스는 그

녀를 만나러 갈 때면 백조로 탈바꿈하여 올림푸스 산을 빠져 나오곤 했는데 바로 

그 모습이 저 하늘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.  

제우스의 사랑을 받아들인 레다는 두 개의 알을 낳게 되었는데, 그 중 하나에서는 

“카스토르”란 남자아이와 “크리타이메스타”라는 여자아이가 나왔고, 다른 하나에서

는 “폴룩스”라는 남자아이와 “헬렌”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



이들이 자라서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로마를 지켜주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고 또 다

른 별자리 쌍둥이자리의 주인공이 된답니다. 또한 헬렌은 절세의 미인으로 “트로

이”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.

  (3) 독수리자리

여러분 백조자리 밑에 선생님의 태블릿PC에서 나타난 모양과 같은 형상을 한 별

들을 찾아볼까요? 예 커다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듯한 이 별들이 바로 독수리

자리입니다.

그리스 신화에서 독수리는 가니메데를 납치하기 위하여 제우스가 변한 모습이라고 

전해지고 있습니다. 청춘의 여신 헤베가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

게 되자 제우스는 그녀의 일을 대신할 아름다운 젊은이를 찾기 위해 독수리로 변해 

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. 제우스는 이다산이라는 산에서 트로이의 양떼를 돌보고 있

던 아름다운 왕자 가니메데를 발견하고 그를 납치해 가게 됩니다. 그 후 가니메데

는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고, 하늘의 독수리 자

리는 변신한 제우스의 모습이 남겨진 것입니다.

  (4) 거문고자리

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찾아볼까요? 네 바로 

저별이 여름철 별 중 가장 밝고 하늘의 전체 별들 중 네 번째로 밝은 “베가”라는 

별입니다. 이 베가와 함께 넥타이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저 별들이 거문고자리입니다. 

사실 거문고자리는 전통악기인 거문고가 아니라 하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서양의 

하프와 가장 유사한 전통악기 거문고이기 때문입니다.  

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가 거북 껍질과 소의 창자로 만들어서 아폴론에게 선물

했는데, 아폴론은 그 하프를 음악의 천재인 아들 오르페우스에게 주었습니다.  

오르페우스에게는 에우리디케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녀가 뱀

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.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오르페우스는 슬픔을 참지 못하

고 지하세계로 에우리디케를 찾아 나섰다.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와 

그의 아내 페르세포네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에우리디케를 돌려줄 것을 간청했습

니다. 오르페우스의 사랑에 감동한 페르세포네는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

락하고 단, 땅위에 이를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다. 거의 땅 위에 

다다를 무렵 아내가 뒤따라오는지 걱정이 되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에우리디케는 

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그 후 오르페우스도 실

의에 빠져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.

한편, 주인을 잃은 하프에서는 슬프고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고, 오르페우

스의 음악에 매료되었던 제우스는 그의 거문고를 하늘에 올려 모든 사람들이 영원

히 그의 음악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.



  (5) 견우와 직녀 이야기(거문고자리 직녀성 - 독수리자리 견우성)

먼 옛날 하늘의 옥황상제에게는 직녀라는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. 직녀는 

옷감 짜는 여신으로 온종일 베틀에 앉아 옷감에다 별자리, 태양 빛, 그림자등을 짜

넣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늘을 도는 별들도 그녀가 하는 일을 지켜

보기 위해 멈추어 서곤 했다고 합니다.

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직녀는 자주 일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싫

증을 달래기 위해 때때로 그녀는 베틀의 북을 내려 놓고 창가에 서서 성벽 아래로 

넘실거리는 하늘의 강(은하수)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봄날 그녀는 강

둑을 따라 궁중의 양과 소떼를 몰고 가는 한 목동을 보게 되었습니다. 

그는 아주 잘 생긴 젊은이었는데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직녀는 그가 자신의 

남편감 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직녀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인 옥황

상제에게 이야기하고 그 목동과 결혼시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. 

옥황상제는 견우란 이름의 이 젊은 목동이 잘생긴데다가 영리하고 친절하며 하늘

의 소를 잘 돌본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딸의 선택에 반대하지 

않고 이들을 혼인시켜 주었습니다.

그러나 혼인한 이들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자신들의 일을 잊고 게을러지고 말았습

니다. 화가 난 옥황상제는 이들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둘만의 행복에 심

취된 이들은 곧 다시 게을러지곤 하였습니다. 

마침내 옥황상제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들을 영원히 떼어놓을 결심을 하기에 이

르렀습니다. 그 결과 견우는 은하수 건너편으로 쫓겨났고, 직녀는 그의 성에 쓸쓸히 

남아서 베틀을 돌려야 했습니다. 

하지만 옥황상제는 일 년에 단 한 번, 즉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날의 밤에만 이

들이 강을 건너 만날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들은 음력 7월 7일이 되

면, '칠일월'이라는 배를 타고 하늘의 강을 건너 만나게 되는데 비가 내리면 강물이 

불어 배가 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언덕에서 직녀가 혼자 울고 있으면 많은 까치

가 날아와 그들의 날개를 하늘의 다리를 만들어 이들을 만나게 해 준다고 전해집니

다. 

  (5) 마무리

- 성운, 성단, 항성, 행성이란?

- 우주의 크기비교(지구, 태양, 견우, 직녀성) 및 태양보다 큰 별들


